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글 홍아름     사진 엄태헌

55년, 반세기의 

시간 동안 변함없는 

마음으로 산업보건 

분야를 선도하고 있는 

대한산업보건협회의 

생일잔치가 열렸다. 

찬바람이 옷깃을 

스치던 날씨에도 

불구하고 열기 가득했던 

대한산업보건협회 창립 

55주년 기념식 현장으로 

들어가 본다.

사람과 
일터를 이어
 

더 좋은 
가치를 
실현합니다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산업보건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걸어가겠습니다

지난 11월 21일, 더케이서울호텔 컨벤션센터 3층에서는 대한산업보건협회

의 창립 55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윤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시작된 창립 

55주년 기념식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 고용노동부 고동우 과장,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부위원장, 안전

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등 내외빈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 전, 오프닝 퍼포먼스는 기념식의 열기를 한층 더 뜨겁게 달구었다. 반

세기 협회의 역사와 현재를 알아보는 55주년 기념영상에서는 인포그래픽으

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된 대한산업보건협회의 과거와 현재를 통해 앞으로 나

아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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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홍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 “급속히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나가며 현장과의 소통으로 산업보건

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내외 귀빈은 축사를 통해 창립 5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애정 어린 인사를 전했다.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 오제세 의원은 “쾌적한 작업환경과 노동자

의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법을 제정하기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은 

“불모지였던 산업보건 분야를 알리고 발전해온 지

난 55년이 순탄하지 않았음에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은 것처럼, 앞으로도 산업보건의 든든한 버팀목

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시상식을 통해 협회 우수직원 14명에게 표창하

는 시간도 가졌다. 전국에서 산업보건의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는 우수직원에게 시상했으며, 그동

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쓴 직원들의 노고를 치

하해 서로 힘찬 박수로 사기를 북돋웠다. 산업보

건 선언식에서는 노동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직업

병 예방을 위한 선언으로 미래를 향한 힘찬 도약

을 선포했다.

사람과 일터를 잇고, 세상을 밝히는 더 좋은 건강

가치를 실현하는 것.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앞으로

도 변함없는 초심으로 노동자의 안전과 산업보건

의 발전을 위해 걸어갈 것이다. 

보건복지위원회 오제세 의원 환경노동위원회 문진국 의원 고용노동부 산업보건과 고동우 과장

안전보건공단 박두용 이사장

축사

55years
Anniversary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최미영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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